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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 수  신  : 각 언론사 경제·사회부, NGO 담당기자

▪ 발  신  :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일동

▪ 문  의  : 경실련 윤철한 팀장 010-3459-1109

서울KYC 하준태 대표 010-5526-8036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010-3398-8894

문화연대 최준영 사무처장 010-9973-2037

인천평화복지연대 조현재 사무국장 010-2322-6692

▪ 일  자  :   2015.12.02(수)

▪ 제  목  :   여야 학교 앞 호텔법, 「관광진흥법」 본회의 처리합의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총2매)

여야 ‘학교앞 호텔법’ 본회의 처리합의, 
무능보다 나쁜 정치적 야합 비판한다.

- 국회의원들의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 -

여야가 정치적 야합을 통해 '학교 앞 호텔법',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인 「관광
진흥법」 개정을 오늘(2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득
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여야의 야합
은 학습환경 파괴는 물론,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처참히 짓밟은 것이다.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지도부의 잘못된 야합을 부끄러워해야 하며, 양심적 선택
과 현명한 결정을 통해 본회의에서 학교 앞 호텔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
적 무능’보다 ‘정치적 야합’이 더 나쁜 선택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앞에 아무런 통제 없이 100실 이상의 대
형 관광호텔이 들어선다. 전국에 수많은 학교가 온갖 소음과 먼지로 뒤 덮여 공사판이 될 
것이며 학습권이 파괴될 것이다. 또한 학교 앞 고층 호텔로 인해 학교생활이 그대로 노출
돼 ‘우리 안 원숭이’로 전락해 인권침해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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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호텔법의 명분인 호텔 부족과 일자리 창출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났다. 학교 앞 호
텔법을 통과시킬 아무런 명분과 근거도 없다. 여야의 야합은 당리당락에 따라 어떠한 약속
이라도 어길 수 있고, 어떠한 가치라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새정치민
주연합은 당론으로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학교 앞 호텔법을 비판했었다. 그랬던 새정치민주
연합이 선거용 성과를 위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을 맞바꾼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
다. 여야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학습환경을 파괴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회의 입법권은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잘못된 입법 만능주의는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밖에 없다. 학교 앞 호텔반대시민모임은 여야의 정치적 야합을 강력히 비판하며, 개개인
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의지로 양심적 선택과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을 희망한
다. <끝>

2015년 12월 2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인천여성회, 인천평화복지연대 


